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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9월 3일, 정 부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5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11. 28) 상정, 심사, 의결

(원안)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12. 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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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설명의 요지

(정 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안의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58조 및 「국가재정법」 제92조제1항1)은 국가

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

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

권 중 2026년도 발행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를 요청하

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1) 「대한민국헌법」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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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매년 학자금 대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

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2)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채권은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을 비롯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채권의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됨.

본 동의안에서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2026년의 채

권 지급보증(발행한도) 규모는 전년(2025년) 대비 4,000억원 증액된 최

대 2조 9,000억원 수준임.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발행한도

(보증상한)
13,000 16,000 19,100 25,000 29,000

발행실적 12,000 16,000 15,100
14,400

(9월말 기준)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채권 연도별 발행한도 및 발행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인원 총액 인원 총액 인원 총액 인원 총액

계획 31.7 12,530 39.6 15,560 22.2 9,448 17.8 9,221

집행 20.7 8,762 19.9 8,626 21.5 12,352 21.9 12,609

* 2025년도 집행분은 2025년 9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의 2024∼2025년도 학자금대출 지원내역]

(단위: 만명, 억원)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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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 발행규모의 적정성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한

국장학재단이 신용 부담 없이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경우 해당 채권은 별도의 신

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므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에게 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한편, 채권의 발행한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관하여 정부는 내년

도 신규 대출수요 및 기존 대출상환 예상액, 채권의 만기도래 예상액

에 따른 채권 발행예정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는 설명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의 ⓓ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예정액은

총 2조 9,028억원 규모로

ⓐ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을 위한 3조 303억원 및 ⓑ 2026년에 만기

가 도래하는 기존 채권의 신규 채권 차환을 위한 1조 6,600억원 등 사

업비에서 ⓒ 채권발행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 학자금대출분의 회수로

조달할 수 있는 1조 7,875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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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역 2025 2026(안)

지 출

ⓐ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 24,781 30,303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15,560 18,35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9,221 11,951

ⓑ 2025/202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채권의 신규 채권 차환
16,480 16,600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8,800 10,200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7,680 6,400

수 입

ⓒ 기존 학자금대출분의 회수 16,793 17,875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8,711 8,50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8,082 9,370

ⓓ 채권 발행예정액 24,468 29,02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15,649 20,047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8,819 8,981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채권 발행예정액 산출근거]
(단위: 억원)

구 분
2025(계획) 2026(안)

인원
(A)

총대출금액
(B)

평균대출
(B/A)

인원
(A)

총대출금액
(B)

평균대출
(B/A)

취업후

상환
39.6만명 15,560억원 393만원 45.2만명 18,352억원 406만원

일반

상환
17.8만명 9,221억원 519만원 21.2만명 11,951억원 564만원

계 57.3만명 24,781억원 432만원 66.4만명 30,303억원 457만원

주) 인원은 학기별 중복인원을 제거한 순인원, 단위 변경 등에 따라 단수 차이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장학재단

[2026년도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 계획]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채권

을 통한 자금 조달비용 역시 예년 대비 상승한 상태이지만3) 사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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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

환을 보증하여 조달금리를 낮추는 것은 타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봄.

다만, 국가 전체의 보증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장학재단채권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

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4)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

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고,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엄격

하게 규정하고 있음.

2025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

3) 2021년도～2025년도 재단채 조달금리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상)

2026
(예산안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29% 1.86% 4.10% 3.69% 3.29% 2.79% 3.20%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41% 1.69% 3.83% 4.02% 3.36% 2.82% 3.20%

평 균 1.35% 1.82% 4.05% 3.85% 3.32% 2.81% 3.20%

* 2025년도 조달금리는 2025년 9월 말 기준 예상 금리

4) 「국가재정법」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

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

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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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상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보증채무 잔액 전망을 살펴보면,

2025년은 16.7조원 수준이나, 2029년은 80.5조원으로 국가 전체의 보증

채무 잔액 규모가 GDP 대비 2.6%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 보증채무 16.7 39.0 54.5 68.6 80.5

 (GDP 대비1｣, %) (0.6) (1.4) (1.9) (2.3) (2.6)

- 한국장학재단채권 11.0 12.2 13.4 14.5 15.6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2 10.3 14.9 18.7 21.4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5 16.5 26.2 35.4 43.5
자료 :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2025.9. / 기획재정부)

1」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반영

[‘25∼’29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25∼’29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단위 : 조원)

이는 20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하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이 새로이 국가보증채무로 포함되어 반영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까지 새로이 국가보증채무로 포함되면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것으로, 이전 연도의 국가보증채무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5)

따라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에게

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주기 위한 동 채권발행의 필요성은 인정될

5)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이 반영되기 이전인 2024년 9월에 제출된 2024∼2028년 국

가보증채무관리계획(기획재정부)에서는 2028년 보증채무 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38.5조원

수준(GDP 대비 1.3%)수준으로 전망하였음.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 보증채무 15.8 26.5 32.4 35.9 38.5

 (GDP 대비, %) (0.6) (1.0) (1.2) (1.2) (1.3)
- 한국장학재단채권 10.6 11.5 12.1 12.7 13.2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2 - - - -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5.0 15.0 20.3 23.2 25.3

[‘24∼’28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24∼’28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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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증채무의 총량도 함께 살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적

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 발행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점을 국가보증채무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보증채무 규모 및 보증 대상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

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본 국가보증동의안과 별도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교

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일반회계(한국장학재단 출연6), 2638-300))에서

는 신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부분

에 대해서는 발행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7)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채권의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지원8)

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발행액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따라서 만일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발행

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 보증동의안의 보증한도 역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국가보증동의안은 심사 절차상, 국회 교

6) 2026년도 예산안 : 4,210억 5,100만원

7)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대출 후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임. 해당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유예기간 만큼의 이자비용 조달이 필요하므로 이를 국가가

대납해 주는 것이 해당 예산의 취지임(2026년도 예산안 2,272억 6,700만원)

8) 조달채권과 대출의 금리차 및 전환대출에 대한 이자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해당 예산의

취지임(2026년도 예산안 5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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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위원회의 해당 예산안 심의가 확정된 후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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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일영)

2026년도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한도를 2조 9천억원으로 하여, 그

발행에 대하여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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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한다.

1. 채 무 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

2. 채 권 자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소유자

3. 발 행 액 : 2조 9천억원 이내

4. 보 증 액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5.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6. 발행금리 : 시장금리

7.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8. 상환재원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9. 자금사용계획 : 2026년도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재원 및 2026년도에 만기도래하는 한국

장학재단채권 상환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